
해커 집단: 유닉스 공동체와 ITS 공동체​

해커 공동체는 태생적으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AT&T와 UC 버클리 대학을 근거지로 한 
유닉스 공동체와 MIT AI Lab이 중심이된 ITS 공동체가 있다. 두 공동체는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우선 초기 구성원들이 멀틱스 개발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것과 모두 멀틱스 개발에 
회의를 느끼고 독자적인 OS를 PDP-10에서 구현했다는 부분이다. 차이라고 하면, 유닉스 
공동체는 기술적 진보에 영향을 주었고, ITS 공동체는 해커, 자유 소프트웨어, 위키 등 해커 
문화와 철학에 영향을 주었다. 리누스 토발즈는 기술적으로는 유닉스를 참고해서 리눅스 
커널을 만들었고 ITS 해커의 진정한 계승자인 리차드 스톨만(이하 RMS)의 지휘 아래 개발한 
GNU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 또한 리눅스 커널에는 GPL 라이선스가 적용되었는데, 이는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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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으로부터 비롯된 자유 소프트웨어 철학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어찌보면 이들 두 진영이 
결합한 산물이 리눅스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ITS 공동체의 실질적인 계승자인 
리차드 스톨만을 소개하려 한다. 
 
리차드 스톨만​
RMS는 이미 고등학교 때 부터 여름 캠프를 통해 컴퓨터를 접했다. 하바드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있었으나, 1학년이 끝날 무렵인 1971년 부터 MIT 인공지능연구소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기 시작한다. 학부를 마친 그는 MIT에서 물리학 석사를 한 후, 박사학위 1년차에 결국, MIT 
AI Lab. 연구원으로 전향한다.​

 
그 당시 MIT 인공지능 연구소는 DEC에서 만든 PDP-10이라는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DEC에서 제공하는 OS 대신 자체 개발한 ITS(Incompatible Timesharing System)라는 
시분할 운영체제를 어셈블리어로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ITS는 현대 OS와 철학적으로 
상당히 다른데, 우선 초기에 개발될 당시, 로그인 암호가 없었고, 사용자는 도움말과 
소스코드를 포함해서 모든 파일 수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ITS 공동체의 철학과 개발 문화가 
나중에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오픈 디자인, 위키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3]. 그리고, 모든 
ITS 컴퓨터가 초기 인터넷의 형태인 아파넷(ARPAnet)에 연결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해커 
문화가 탄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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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RMS도 ITS개발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제록스 레이저 프린터가 연구소에 
들어왔다.​

 
 
레이저 프린터의 성능은 감동적이었다. 하지만 그런 감동도 잠시뿐, 가끔 종이가 프린터에 
걸리면 터미널에서는 알 수가 없었고, 걸린 종이를 빼기 전까지 모든 사람이 프린터를 사용할 



수 없었다.​

 
 



결국, 인쇄 명령을 내린 후에 직접 프린터 앞에 가서 출력이 완료되기까지 기다려야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MS은 작은 프로그램 작성하여 프린터 잼이 발생하면 모든 
터미널에게 알림 메시지가 가도록 하였다.​

  
 
프린터 제어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학교내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일종의 해킹이 AI Lab의 상징이 되었고, 그들 스스로를 프로그래머 보다 해커라고 
부르기를 좋아했다.​

 
  
RMS는 나중에 누군가 제록스 프린터 제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갖고 있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그리고, 직접 개발자를 찾아서 소스코드를 복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NDA에 사인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라 마음대로 소스코드를 줄 수 없었다.​

  
 



RMS는 그가 개인적인 이유가 아닌 NDA로 인해 거부한 것이라서 더욱 심각하게 이 사실을 
받아들였다. 이 사건은 훗날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물론, 좋은 일도 있었다. MIT AI Lab.에 PDP-11에 도입되었을 때, PDP-10과 PDP-11과 
네트워킹을 할 필요가 생겼다.​

 



RMS는 이미 하버드대 Computer Lab에서 PDP-10용으로 네트웍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해커들 사이에 소스코드를 공유하는 것이 당연하던 시절이여서 쉽게 소스코드를 구한다.​

 
 



그리고 새로운 기능까지 추가한다.​

  

 
 



이처럼 1970년대 프로그래머 사이에 소스코드를 빌리는 것은 마치 이웃으로 부터 망치나 
설탕을 빌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다. 1980년대 초 PDP-10이 단종되고 해커들이 다른 회사로 
옮기면서 ITS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해체되었다.​

 
 



MIT AI lab.도 새롭게 DEC에서 개발한 VAX를 도입하면서 어셈블리어로 개발된 ITS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

 
 



결국, ITS를 운영할 인력이 부족해지자 PDP-10에도 DEC가 개발한 OS를 설치하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DEC가 개발한 OS를 사용하려면 복사는 커녕 자료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계약 조건에 
동의해야 했다.​

 
 



RMS는 제록스 프린터 프로그램 소스 코드 공개 문제로 인해 이러한 비공개 협약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상하고 있었다. ​

 
  
그는 독점 소프트웨어 체제에 합류하느냐 마느냐하는 도덕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결국, 그는 그가 오랫동안 경험한 자유 소프트웨어 대한 신념을 지키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해커 공동체를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 GNU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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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등장 인물 간 대화는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만화 중 잘못된 부분이나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만화 원고에 직접 의견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 전반적인 만화 후기는 블로그에 바로 답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GNU Project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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